
신상품 개발에 얽힌 숨은 이야기(시리즈-10) 

- 순면의 탄력성이 좋은 천 개발에 성공 - 

 

고무·스폰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잔

주름이 많고 쭈글쭈글하면서 두툼한 파일(pile) 천이 개발되었는데 이 천은 

탄력성(彈力性)이 있어 손으로 천을 움켜잡은 후 손을 펼 때 손가락을 밀어

내는 것 같은 힘을 분명히 느낄 정도로 탄력성이 있으며 푹신한 느낌을 준

다고 한다. 

면과 아크릴섬유의 혼방사로 제직한 후 아크릴섬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

그러한 촉감이 만들어졌는데, 결과적으로 순면사만으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

있다. 

이미 특허를 획득한 처리법으로 면/아크릴 혼방사를 처리하면 아크릴섬유

가 40%정도 수축되고 그에 따라 면섬유가 길이 방향으로 쭈글쭈글해 진다. 

수축된 아크릴섬유를 처리액으로 녹여 제거하면 아크릴섬유가 있던 자리에 

빈틈이 형성되는데 아크릴 섬유가 많을수록 빈틈이 많아지므로 푹신하면서 

가벼운 천이 된다. 

이 천은 도호텍스타일(東邦 Textile)이 “마필·에어”라는 상표로 상품화하였

는데 이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개발된 창의적 상품

이었기 때문에 이 상품 개발 시 본보기라던가 참고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

않았다. 한 기술자는 “술 마시는 모임”에서 이 신상품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

기술이 되는 “힌트(hint)”를 느닷없이 얻었다고 하였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

공장 안의 식당 부엌에서 혼방된 실이나 천을 수없이 오그리고 녹여보는 과

정을 거쳐 기술자들의 땀내가 물씬 나는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



한다. 


